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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Founder's Start-up Preparation and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on Start-up Achievement-Focusing on the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한 향 원1), 하 규 수2)*

(Hyang Won Han and Kyu Soo H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업자가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본질적으로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의 관

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 298명을 표본 추
출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준비의 하위

가설인 창업아이템 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반된 개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간의 사회적지

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창업실패 부담감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주제어: 창업자, 창업준비,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성과, 사회적지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s of the start-up performance and the inherent fear factor of failure on the start-up

performance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start-up. Second,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influenc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preparation and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The research subjects were sampled and analyzed by 298 start-ups who are

currently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This study founds that preparation of start-up items,
which is a subordinate theory of start-up prepa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and that anxiety about fail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oved the moderating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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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지속적인 내수경기의

침체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늘

어나고 있다. 창업은 실패의 위험성이 크게 내

포되어 있으며 상당히 위험한 도전이다

(Venkataraman, 1997; McGrath, 1999).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다양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

지만 막상 창업현장에서 창업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편 창업준비를 철저히 한 창업이 아닌 창업

지원 정책을 이용할 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Park and Ahn, 2016),

비대면 소비패턴의 변화와 준비 없는 정부의 의

존형 창업 모두 창업실패의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게다가 준비 없는 창업은 창업 시 창업성

과가 부실해지면서 창업실패와 직결되고 있다.

Jo (2020)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위

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코로나 재확산

에 따른 소비와 생산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

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

제적 피해는 최소한 4년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블루’라는 집

단 우울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들의 고립

과 단절은 소비의 행태가 감소되면서 고스란히

창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코로나 사태

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기업의 불안감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기업가에게 심리적 장벽이 생기

고 결과적으로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된 것이다 (Landier, 2004).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자

들을 대상으로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지원들을 만

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및 관련 제도

가 있더라도 사실상 모든 창업자들에게 실제적

도움들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창

업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정부의 사업화 및 운전

자금 지원 부족, 창업 후 사후관리 부족, 연계성

사업의 미흡 등 제반의 문제점들이다 (Kwak et

al, 2016). 따라서 창업가가 창업생태계에서 살

아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러므

로 창업가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자 스스로가

창업에 대한 철저한 생존요인 분석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 기업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Nam, 2020). 특히 성공

이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각

각 다르며 위험감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다

(Shapero and Sokol, 1982). 또한 사업의욕은 대

해서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의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 (Resilience)과 자기쇄신

(Self-renewing)의 특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Shapero, 198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업자가 창

업을 함에 있어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관계와 본질적으로 항상 내재되어 있

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

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창업준

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의 관계에서 미치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preparation, start-up failure burden and
startup performance.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mong start-up

preparation, start-up failure burden and start-up achievement was analyzed,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start-up failure burden. Besides, the effect of the opposite concep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s at the same time is to be analysed.

Keywords: Start-up, Start-up preparations, Burden of start-up failure, Start-up achievement,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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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상반된 개

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기존 연구들은 창업

실패감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준비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여 기존연구

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환경적 요인의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부

담감이 창업자 자신의 준비와 행동을 통해 상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가족과 친구 등의 주변

사회적지지자로부터 상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이 인식

하고 있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이 창업성과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2.1 창업준비

Bates (1980), Cressy (1999)는 창업경험과 교

육수준은 성공창업에 중요하며 창업자의 준비수

준이 창업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ang

and Ha (2012)는 창업초기 서울시 소상공인 대

상으로 성공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창업준비

과정과 자기자본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준비 기간이 창업회사의 성공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Oh et al.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사업아이템과 기술, 필요한 인력 및 자금 확보

는 시간투자와 노력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Jo (2016)는 소상공인 대상 창업 준비사항에

서 업종 및 아이템선정과 창업자금, 그리고 창

업 준비기간을 변수로 하여 창업성과에 영향관

계를 밝히고, 창업성공에 있어 창업업종 및 창

업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창업자

들은 자신의 적성과 전직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

중하게 창업을 선택해야하며 창업초기 창업자금

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였다. Park (2020)은 초기 스타트

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지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

비에 하위요인으로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2.1.1 아이템준비

Cooper (1986)는 창업가에게 무엇을 생산할

지에 대한 문제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며 사업아이템 창업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라고

하였다. Ajzen (1991)은 계획된 행동이론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창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등을 확보

해야 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창업가들이 겪는 어

려움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Kang (2013)은 창

업 아이디어는 시장성을 갖춘 창업아이템을 고

안해내는 방법이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은 상

품이 구입 및 판매되는 가능성 척도라고 하였

다. Kim (2015)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먼저 창업가는 시장의 니즈를 찾아야 하고 시장

의 니즈를 반영한 창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개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기반으로 한 창

업아이템은 기술평가와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만

족시켜야 시장성이 있는 창업아이템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Lim (2015)은 청년창업가의

창업사전준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창업실패의 주

요원인 중 아이템 선정 실패가 12%가 나왔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에 있어 중요한 성공요소 중에

하나가 사업아이템 선정이며 적절한 아이템 선정

은 창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Jo (2016)은 창업자가 제일 고민해야 하는 것

이 창업아이템의 선정이라고 주장하였다. Jo

(2019)는 대학생 중 예비창업자 10명을 대상으

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어떠한 과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예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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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실전과정에서 창업

분야 및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거나 동업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의 과정으로 창업준비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2.1.2 자금준비

Vesper (1990)는 사업초기 충분한 자본은 사

업체가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하였다. Joung

(2001)은 충분한 자금 확보가 성공창업에 중요

하며 창업 실패의 여러 요인 중 자금부족은 실

패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Jo (2019)은 신

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창업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창업자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있어

창업자금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im and Kwon(2018)은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와 창업성과의 영향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창업

준비 과정에 따라 사업의 실패 여부가 결정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성공에 있어 창업자금

마련이나, 창업준비기간, 멘토 및 전문 지원 기

간 활용 등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2.1.3 창업팀 준비

Vyakarnam et al. (1997)은 개인의 설립기업

보다 평균적으로 창업팀 설립이 더 성공적이라

고 하였다. Lechler (2001)는 특히 창업팀의 강

점은 고기술 기반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기술창업은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팀이 강력한 네트

워크 구축 면에서 월등한 성과를 달성 할 수 있

다고 하였다. Lee and Kim (2017)은 3년 이내

의 초기기술창업가 2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초기 성과를 위해 1인 창업보다 팀 창업을

고려해야하고 팀 창업 구성 시 전공, 경력 및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

팀은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그리고 가치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Jeon (2019)은

창업팀 (Entrepreneurial team)이란 2인 이상 구

성원이 새롭게 기업을 운영할 목적의 집단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팀의 특성은 외부투

자자 등 투자 심사 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2.2 창업실패감의 부담감

Cooper and Marshall (1998)은 직무스트레스는

특정 직무에서 부정적인 환경요소 또는 열악한

직무환경, 과다한 직무요인, 그리고 역할의 모호

성으로 유발된다고 하였다. 또한 Yoon and Ha

(2012)는 창업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 때 시장

전망이 좋더라도 창업의지는 감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Shapero and Sokol (1982)은 창업성공이

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며 위험감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

는 능력이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Oh and Ha (2013)는 예비창업자들의 불확실

성 및 위험요인들은 창업의도에 약화요인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창업가들은 사업실패부담감

을 경험하게 되고 사업수행시에도 계속해서 자

신감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Lee (2016)는 창업

자 주변의 성공과 실패모습이 창업의지에 영향

을 미치며, 창업자들은 실패한 창업자의 모습에

서 창업실패가 곧 인생의 전체 실패라는 인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창업실패감의

두려움은 사업 실패에 대한 걱정과 공포감 불안

과 스트레스 등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창업실패 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부

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을 각각 선정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2.2.1 경제적 부담감

Ha (2009)에 따르면, 기업이 실패할 경우 발

생하는 재무적 비용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

금과, 사업투자손실, 차입금이 있으며 비재무적

비용은 가족과 연관된 손실, 경력에 대한 손실

과 또한 사회적 손실 뿐 아니라 자존심과 상실

이 있다. Kim (2012)은 벤처기업 창업가는 실패

의 부담감이 크며, 기업 운영은 가족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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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이 실

패할 경우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감이 높아지며

심리적 스트레스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Jang (2013)은 창업실패가 두려운 이유 중 가

장 큰 부분은 금적 손실이라고 하였다. Park

(2016)은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425명을 대상

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경제적 실패부담감은 창

업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et al. (2019)은 창업실패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가는 창업실

패로 인해 개인적 채무를 부담해야하고 사회적

으로 외면 받는 처지에 놓인다고 하였다.

2.2.2 창업 실패의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ilure)은 개인

의 실패에 대한 혐오적 결과를 이해하면서도 평

가상황에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성향

이다 Conroy and Elliot (2004). Ha (2009)는 사

회적 손실, 경력손실, 명예 및 자존감 상실, 가

족 관련 손실 등 창업가의 창업실패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창업의지를 저해시킨다고 하였다. Lee

and Kim (2013)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

업을 기피하며 기회를 포착하지만 실패 우려로

창업을 주저하게 된다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

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Song (2015)은 실패

부담감이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부담

감은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초기단계에서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정신의 지속성과 성공

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켜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renius and Minniti,

2005). Ha and Han (2010)는 기업이 실패할 경

우 재무적 및 비재무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들은 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업실패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의욕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창업가에 있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오는 불안감에서 실패의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 이때 스트레스 내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Rauch and Frese (2007)은 스트레

스 내성 (Stress tolerance)과 사업의 성공 여부

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im

(2012)은 창업가의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면 스

트레스 발생도 감소하고 또한 스트레스가 생길

경우 이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스트레스 내성을 갖춘 창업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기부여를 찾는다고

하였다 (Amit et al., 1995).

2.3 사회적지지

Durkheim (1951)는 사회적지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얻게 되는 정보제공, 정서

적인 지원, 서비스지원 물질적인 지원 등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이후 Cobb (1976)는 사회적지

지를 개인 스스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고,

스스로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이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과 결과라고 정의하였

다. House (1981)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사회

적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및 도움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

계로부터 서로 주고받은 정서적 관심, 도구적

지원, 정보,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세

부적으로 존중, 인정, 사랑 등 정신적인 도움이

나 물질적 도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Seo (2016)은 사회적지지란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

회적지지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과 자원으로도 정의

될 수 있다 (Jang, 2018).

Kim and Kwon (2018)은 사회적지지가 창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로 인

해 얻는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은 자영업 창업성과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Lee (2020)는 사회적지지 유형을 정서

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

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창업자는 기업의 생존

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옮은 일을 바르게 하

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늘 가질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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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변의 지지는 창업자에게는 정서적 안정

감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House (1981)의 정서적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적지

지를 창업자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가

족과 주변지인들로부터 창업자가 인지하는 동정,

관심 사항, 신뢰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자기존중, 신뢰, 관심, 경청을 포함한다.

2.4 창업성과

Venkatraman and Ranmanujam (1986)의 연구

에서는 창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

및 만족도, 주관적 성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irley and Westead

(1994)는 기업성과는 비경제적 요인들도 포함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Kim (2015)은 기업성과는

경영성과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기업성과는 정

량적 측정가능 재무적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외부

평판, 기술력, 신제품개발 및 적용, 창업자 만족

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Lee and Yang (2018)

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창업교육과 컨설팅지원

사업 등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Zhu (2013)는 기술력 및 기술

관리와 생산지원과 마케팅역량, 신제품 개발 능

력 등 비재무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Oh et al. (2015)은 비재무적 성과 측정 변인

을 지식재산권 등 등록 보유중 이거나 출원중인

각종 산업 지식 재산권 보유개수의 합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성과는 비재무적

성과로서 단일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창업

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은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

로 하였으며 창업실패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 경

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

담감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

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할 수 있도록 변수들과 그 하위요인들간의 관

계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 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상기의 변수들 간의 관계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3.2.1 창업준비와 창업성과의 관계

Kim and Kwon (2018)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성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공적

창업을 위해서는 아이템 발굴전략과 창업자금

마련과 해당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창업준비는 창업할 때 시간과

노력의 투자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의 관계는 기각이 되었지만

비재무적성과와의 관계는 채택되었다고 하였다.

Park and Ahn (2016)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

해서는 창업준비가 중요하며, 창업준비는 창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

and Kim (2019)는 창업자 332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창업 시 창업경험 및 네트워크는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에 간접적으로 유의

한 영향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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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아이템과

유사한 경험을 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하우

전수를 위한 창업멘토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Chang (2020)은 연구결과 단독창업에 비

해 공동창업은 창업만족과 긍정적인 기능을 가

진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창

업준비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가설인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가 창업성과

와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1. 창업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아이템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금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창업팀 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의 관계

Shane and Venkatarman (2000)은 사업 성공

뿐 아니라 실패는 조직, 사회, 개인에게 있어 원

인과 결과를 포함해서 창업가에게 중요한 현상

이며 많은 창업가들은 창업가들의 실패 경험으

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따

라 일정수준의 실패경험은 기업성과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Cardon and McGrath, 1999; Cope

et al., 2008). 그리고 인적자본은 창업 성과와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

서 실패를 통한 창업가의 경험학습에 대한 긍정

적 효과를 주장하였으며 특히 실패경험은 기회

추구나 생존능력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도 볼 수 있다 (Mezirow, 1991; Sitkin, 1992;

Zacharakis et al., 1999; Cope, 2011).

Park (2012)는 창업실패경험자의 창업실패율 경

험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실증조사를 하였다. 그 결

과 창업실패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성과와는

역 U자형의 관계가 있었다. Ha and Han (2010)은

현재 사업 중이거나 실패경험이 있는 사업가 247명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의 기업

실패 스트레스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중단 손실 스

트레스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또한 사업실패경험자, 왜곡된 자본조달방법

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혹은 막연하게 사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있다고 하였다. Park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창

업실패부담감은 창업가들에게 창업이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요인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창

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하위가설로 경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

이 각각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창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경제적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실패의 불안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관계

Sarasvathy(2008)는 사회적지지가 모든 창업

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력과 개

인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용이 자영업의 창업성

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

였다. Kim and Kwon(2018)은 소상공인 3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사회적지지와 창업준비성임

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기업이나 조직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신뢰와 존중 등을 구축

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m (2020)은 표본 집단 220명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가족, 지인들의 주변인들의 정신

적인 지지와 물질적지지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특히 창업가

의 심리적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며, 이는 창업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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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불확실한 창업과정에 반복되는 위

기와 위험 등에 있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의 물리적 심리적 도움은

이러한 자신감을 더욱 강화시켜 높은 성과가 달

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

레스 내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며,

기업이 실패할 경우 창업가의 재무적 부담이 높

아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

내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 and Kwon(2018)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

담감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이 때 사회

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

을 것이다.

가설 3-2. 창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

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

본 연구에서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와의 영향관계와 사회적지지가 조절효

과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하기위함으로 관련 세

부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창업준비는 Jo (2016), Joung (2001), Lee and

Kim (2017), Lim (2015)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아이템준비 5문항, 자금준비 4문항, 창업팀

준비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실패부담감은 Ha (2009),

Lee and Kim (2013), Lee (2016), Oh and Ha

(2013)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경제적 부담

감 4문항과 실패의 불안감 4문항으로 각각 측정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선행연구 Durkheim

(1951), House (1981), Kim and Kwon (2018)의

연구를 참고로 창업에 대한 가족과 주변, 친구,

지인 및 동료들의 지지가 도움을 주었는지 파악

하였고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성과는 Kim (2015), Lee and Yang (2018),

Venkatraman and Ramanujam (1986)의 선행연

구를 참고로 하여 비재무적성과로서 현재의 창

업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현재 사업의 성과에

만족 중심으로 4문항으로 측정항목을 설정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재 개인 또는 법인 창업을 하고

있는 기창업자 대상 298부의 자료를 분석하였

고,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23.0)을 이용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Varimax 직각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하였고, 신뢰성 분석에서는 다항목 척

도로 구성된 변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에

의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

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파악하였

다. 또한, 변수 간 상관성의 정도와 방향성은 상

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가설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

의 조절효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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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월평균 소득과 함께 창업형태, 창업유형,

부모형제 창업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성 214명(71.8%), 여성

84명(28.2%)이었고, 연령은 20∼25세 22명

(7.4%), 26∼30세 46명(15.4%), 31∼35세 60명

(20.1%), 36∼40세 47명(15.8%), 41∼45세 40명

(13.4%), 46∼50세 48명(16.1%), 51세 이상 35명

(11.8%)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5명

(11.8%), 전문대학교 졸업 34명(11.4%), 대학교

졸업 155명(52.0%), 대학원 졸업(석사) 60명

(20.1%), 대학원 졸업(박사) 14명(4.7%)으로 대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많았다. 월평균 소

득은 100만원 미만 48명(16.1%), 100∼200만원

미만 53명(17.8%), 200∼300만원 미만 63명

(21.1%), 300∼400만원 미만 64명(21.5%), 400∼

500만원 미만 27명(9.1%), 500만 원 이상 43명

(14.4%)으로 100만 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자가 전체의 60.4%이었다.

창업형태는 개인사업자 195명(65.4%), 법인사

업자 103명(34.6%)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

자보다 더 많았고, 창업유형은 1인 창업 184명

(61.8%), 2인 창업 57명(19.1%), 3인 창업 이상

57명(19.1%)으로 1인 창업이 가장 많았다.

부모형제 창업유무에서는 부모형제가 창업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154명(51.7%), 있는 경우가

144명(48.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30대, 40대가 비교적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에 월평균 소득

은 100만 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높은 비

중을 보였다. 창업형태는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였으며, 창업유형은 1인 창업이 가장 많았고, 부

모형제의 창업경험이 없거나 혹은 있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변수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

담감, 사회적 지지 및 창업성과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배리맥스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

고, 고유치 (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0.5 이상을 유효한 변수로 하

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은 Cronbach α 계

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Cronbach α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였다(Cronbach, 1951). 일반적

인 실증분석에서는 Cronbach α 값이 0.7이상이

면 신뢰성이 있다고 간주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에 준하여 신뢰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Hair et al., 1998). 신뢰성 분석에서는 내적일관

성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

고, Cronbach's α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신뢰

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 종속변수인 창

업성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추출 전 KMO와 Bartlett 구형

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표본적합도가

.860으로 .600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상관관

계가 유의하였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14 71.8
Female 84 28.2

Age

20-25 22 7.4
26-30 46 15.4
31-35 60 20.1
36-40 47 15.8
41-45 40 13.4
46-50 48 16.1
51above 35 11.8

Academic
Background

Highschool 35 11.8
Junior college 34 11.4
University 155 52.0

Graduate School(Master’s
degree) 60 20.1

Graduate School
(Doctor’s degree)

14 4.7

Monthly
Income
(million)

Under 1 48 16.1
1-2 53 17.8
2-3 63 21.1
3-4 64 21.5
4-5 27 9.1

More than 5 43 14.4

Start-up Classify
Individual Business 195 65.4
Corporate Business 103 34.6

Start-up Type

One-person Start-up 184 61.8
Two-person Start-up 57 19.1

More than
Three-person Start-up

57 19.1

Experienc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None 154 51.7

Yes 144 48.3

Sum 298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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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5663.004, p<.001로서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유치 1.0이상인 7개 요인

이 도출되었고, 총 분산이 72.658%로서 60% 이

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요인 1은 창업전에 창업을 준비할 파트너를

열심히 모색하거나 창업팀을 준비하기 위해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과 관련된 4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창업팀준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창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과 고민, 사업 실패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경제적 부담감’이라 하

였고, 요인 3은 창업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 동

료 등의 도움과 적극적 지지에 관한 4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라 하였다. 요인 4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많은 경험과 숙달, 노하우

축적 등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이템

준비’라 하였고, 요인 5는 창업 이후의 좋은 성

과와 만족도, 기대감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창업성과’라 하였다. 요인 6은 창업 자금 마

련을 위해 수입의 대부분을 비축하거나 상당기

간 자금을 준비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자금

준비’라 하였고, 요인 7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

려움, 불안감 등에 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실패의 불안감’이라 명명하였다. 이상에서와 같

이 창업준비는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준

비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었고, 창업실패 부

담감은 경제적 부담감, 실패의 불안감의 2개 하

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사회적지지와 창업성

과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신뢰

성 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Cronbach's α계수의 경우 창업준비의 아이템준

비 .849, 자금준비 .810, 창업팀준비 .947이었고,

창업실패 부담감의 경제적 부담감 .881, 실패의

불안감 .883이었으며, 사회적지지 .866, 창업성과

.829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창업준비를 구성하는 요인의 경우

아이템준비 (M=3.724), 창업팀준비 (M=3.358), 자

금준비 (M=3.128)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Name of
Factor

Questionnaire
Factor loading

1 2 3 4 5 6 7

Start-up
team

Preparatio
ns

Start-up team
Preparations2 .896 -.025 .048 .203 .079 .172 .037

Start-up team
Preparations4 .878 .008 .039 .127 .156 .231 -.015

Start-up team
Preparations3 .876 -.007 .099 .175 .107 .195 .033

Start-up team
Preparations1 .863 .008 .040 .202 .098 .203 .012

Economic
Burden

Economic
Burden3 .004 .881 -.077 .000 -.048 -.002 .238

Economic
Burden4 .068 .829 -.107 .038 -.073 .106 .222

Economic
Burden2 -.048 .811 .080 .065 -.064 .006 .115

Economic
Burden1 -.018 .776 .026 -.005 -.071 .042 .244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2 .074 -.035 .831 .099 .153 .130 -.007

Social
Support4 .070 -.018 .816 .115 .179 -.003 -.101

Social
Support3 .020 .010 .805 .109 .171 -.085 -.011

Social
Support1 .031 -.012 .797 .130 .191 .098 -.016

Item
Preparatio
ns

Item
Preparation2 .086 .064 .105 .838 .099 .137 -.095

Item
Preparation3 .117 .008 .144 .808 .237 .141 -.128

Item
Preparation5 .263 -.041 .055 .739 .141 .207 .049

Item
Preparation4 .217 .042 .283 .602 .093 .099 -.001

Item
Preparation1 .251 .002 .021 .543 .281 .396 -.090

Start-up
Achieveme
nts

Start-up
Achievements2 .097 -.081 .185 .062 .777 .103 -.032

Start-up
Achievements1 .114 -.173 .163 .160 .768 .134 -.021

Start-up
Achievements3 .129 -.075 .214 .222 .743 .075 -.089

Start-up
Achievements4 .078 -.020 .256 .213 .680 -.046 -.188

Fund
Preparatio

n

Fund
Preparation2 .220 .001 -.009 .110 .129 .836 .106

Fund
Preparation1 .093 -.007 -.041 .159 .233 .782 .099

Fund
Preparation3 .235 .018 .135 .212 -.064 .727 -.037

Fund
Preparation4 .284 .190 .079 .181 -.050 .612 -.088

Anxiety of
failure

Anxiety of
failure2 .010 .223 -.063 -.055 -.049 .019 .871

Anxiety of
failure3 .042 .238 -.053 -.048 -.013 .034 .820

Anxiety of
failure4 .012 .471 -.057 -.092 -.185 .021 .724

Anxiety of
failure1 -.011 .521 .044 -.062 -.209 .008 .641

Eigenvalue 3.546 3.412 3.005 3.002 2.729 2.708 2.668

Variance % 12.228 11.765 10.361 10.353 9.412 9.339 9.200

Cumulative Variance % 12.228 23.993 34.354 44.707 54.119 63.458 72.658

Cronbach's α .947 .881 .866 .849 .829 .810 .883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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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패 부담감은 경제적 부담감 (M=3.762), 실패

의 불안감 (M=2.982)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사

회적지지 (M=3.790)에 비해 창업성과 (M=3.850)의

평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중 창업성과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실패의 불안감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창업성과는 창업준비의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준비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

업실패 부담감의 경제적 부담감, 실패의 불안감

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관계수는

-.263에서 .464 사이로서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창업준비의 아이템준비, 자금준

비, 창업팀준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업실패 부담감의 실패의 불안감과 부(-)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창업성과

와 정(+)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상관계수는

-.119에서 .461 사이의 값을 보여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4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불연속

변수는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다수의 독립변수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분산 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산 팽창 계

수의 경우 10 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

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10 이하로 나타나면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

회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확

인하였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한 회귀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회귀모형을

비교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즉,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결정계

수가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항이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지만 상호

작용항이 유의할 경우 순수조절변수이고, 조절

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할 경우 유사조

절변수이며, 조절변수는 유의하지만 상호작용항

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조절효과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1 2 3 4 5 6 7

1.Item Preparations 1

2.Fund Preparation .494*** 1

3.Start-up team Preparations .481*** .495*** 1

4.Economic Burden .019 .103 .012 1

5.Anxiety of Failure -.142* .054 .001 .612*** 1

6.Social Support .339*** .140* .176** -.056 -.119* 1

7.Start-up Achievements .464*** .240*** .295*** -.201
**

* -.263*** .461*** 1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Classification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

e

Standar

d

Deviatio

n

Start-up
Preparati
ons

Item
Preparation

s
298 1.00 5.00 3.724 .851

Fund
Preparation 298 1.00 5.00 3.128 .970

Start-up
team

Preparation
s

298 1.00 5.00 3.358 1.173

Burden 
of 

Startup 
Failure

Economic
Burden 298 1.00 5.00 3.762 1.051

Anxiety of
Failure 298 1.00 5.00 2.982 1.142

Social Support 298 1.50 5.00 3.790 .851

Start-up
Achievements 298 1.00 5.00 3.850 .755

Table 3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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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인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통제변수로하고, 창업준비의 요인을 독립

변수로,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

으며, VIF 값의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10이하

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

모형은 F=5.12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1.0%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연령 (β=-.134, t=-2.193, p<.05)은 창업성과

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

록 창업성과가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월 평균

소득 (β=.212, t=3.440, p<.01), 창업형태 (β

=.162, t=2.759, p<.01), 부모형제 창업유무 (β

=.176, t=3.106, p<.01)는 창업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고 법

인사업자이면서 부모형제가 창업한 경험이 있을

수록 창업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준비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1.590,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

이 28.8%로 1단계보다 17.8% 증가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연령 (β=-.172, t=-3.086,

p<.01)이 창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월 평균

소득 (β=.168, t=3.016, p<.01), 부모형제 창업유

무 (β=.130, t=2.538, p<.05)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1단계에서 창업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쳤던 창업형태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준비의 요인 중에서는 자

금준비와 창업팀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준비 (β

=.423, t=6.701, p<.001)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창업 아이템에 대

한 많은 경험과 숙달, 노하우 축적 등으로 아이

템준비를 많이할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 자금

이나 창업팀에 대한 준비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창업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자금준비와 창업팀준비보다 아이템준비가 더 중

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창업준비의 요인 중 아이템

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1 (창업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일부 채택되었고, 가

설 1-1 (아이템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은 채택, 1-2 (자금준비는 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창업

팀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은 기각되었다.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

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5.12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1.0%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연령

(β=-.134, t=-2.193, p<.05)은 창업성과에 부 (-)

Phase

Independent variable

Phase 1a) Phase 2b)

β t P β t P

Demo
graphic
Charac
teristic
s

Gender -.057 -1.022 .308 .033 .663 .508

Age -.134
-2.193
* .029 -.130

-2.345
* .020

Academic
Background .002 .027 .978 -.049 -.928 .354

Average Monthly
Income

.212
3.440*

* .001 .141 2.547* .011

Start-up Classify .162
2.759*

* .006 .096 1.824 .069

Start-up Type -.029 -.492 .623 -.044 -.835 .405

Experienc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176
3.106*

* .002 .127 2.533* .012

Start-up
Preparat
ions

Item Preparations .395
6.255*

** .000

Fund Preparation .029 .476 .635

Start-up team Preparations .056 .899 .370

Burden
of

Start-up
Failure

Economic Burden -.117 -1.866 .063

Anxiety of
Failure -.107 -1.655 .099

F 5.128*** 11.441***

R2 .110 .325

∆R2 .215

*p<.05, **p<.01, ***p<.001, a)VIF: 1.017-1.235,
b)VIF: 1.063-1.751

Table 5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tart-up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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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창업성

과가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월 평균 소득 (β

=.212, t=3.440, p<.01), 창업형태 (β=.162,

t=2.759, p<.01), 부모형제 창업유무 (β=.176,

t=3.106, p<.01)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월평균 소득이 높고 법인사업자이

면서 부모형제가 창업한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

성과가 높아지고 있었다.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1.441, p<.001에서 유의하

였고, 전체 설명력이 32.5%로 1단계보다 21.5%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β

=-.130, t=-2.345, p<.05)이 창업성과에 부 (-)의

영향을, 월 평균 소득 (β=.141, t=2.547, p<.05),
부모형제 창업유무 (β=.124, t=2.533, p<.05)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

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의 요인 중에서는 아이

템준비 (β=.395, t=6.255, p<.0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 아이

템에 대한 많은 경험과 숙달, 노하우 축적 등으

로 아이템준비를 많이할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

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창업성과에 대해서

는 창업실패 부담감보다 창업준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4.4.2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 및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본 연구는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

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

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

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평균 중심화

(Mean centering) 방법으로 해결하였고, 편차점

수를 이용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의 오

류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2단계 회귀모형과 3단계 회귀모형을 비

교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

하면 순수조절변수,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유의

하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4.2.1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창업준비

를 투입하였고,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사회적지

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 회귀모형에서

는 창업준비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로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VIF 값을 확인해

보니 1단계와 2단계, 3단계 모두 VIF가 10이하

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준비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11.169, p<.001에서 유의하

였고, 전체 설명력이 23.6%로 나타났다. 인구통

계학적 특성의 연령 (β=-.156, t=-2.734, p<.01)
은 창업성과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월 평균 소득 (β=.162, t=2.818, p<.01), 창업형
태 (β=.136, t=2.493, p<.05), 부모형제 창업유무

(β=.132, t=2.498, p<.05)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업준비(β=.374,

t=6.905, p<.0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어 창업에 대한 준비를 많이할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

은 F=16.683,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

력이 34.3%로서 1단계보다 10.7%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월 평균 소득 (β=.155,

t=2.901, p<.01)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독립변수인 창업준비 (β=.276,

t=5.283, p<.001)와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β

=.352, t=6.832, p<.0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성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창업준비보다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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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창업준비를 많이할 뿐 아니라 주변 가족이

나 친구, 동료 등의 지지가 높을수록 창업 이후

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준비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로 투입한 3단계 회귀모형은 F=15.73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5.4%로서 2단

계보다 1.1%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월 평균 소득 (β=.146,

t=2.747, p<.01), 창업형태 (β=.104, t=2.102,

p<.05)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독립변수인 창업준비 (β=.286, t=5.491,

p<.001)와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β=.341,

t=6.619, p<.001)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업준비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 (β=.109, t=2.258, p<.05)이 창업성과

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업준비와 창

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창업성과에 대해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여 사회적지지는 유사조절변수 역할을 하

였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창업준비가 창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4.4.2.2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

적지지 조절효과

한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을 모두 투입

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창업준비, 창업

실패 부담감을 투입하였고, 2단계 회귀모형에서

는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

다. 이 과정에서 VIF 값을 확인해 보니 1단계와

2단계, 3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

담감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12.820,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8.6%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월 평균 소득

(β=.130, t=2.314, p<.05), 창업형태 (β=.122,

t=2.293, p<.05), 부모형제 창업유무 (β=.128,

t=2.506, p<.05)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업준비 (β=.382, t=7.281,

p<.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창업실

패 부담감 (β=-.230, t=-4.485, p<.001)은 창업성

과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성

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창업실패 부담감보

다 창업준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

은 F=17.746,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

력이 38.2%로서 1단계보다 9.6% 증가하였다.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월 평균 소득 (β=.127,

t=2.422, p<.05)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준비 (β=.288, t=5.666,

p<.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창업실

패 부담감 (β=-.205, t=-4.278, p<.001)은 창업성

과에 부 (-)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지지 (β

=.336, t=6.679, p<.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Phase
Independent
Variable

Phase 1a) Phase 2b) Phase 3c)

β t P β t P β t P

Demo
graphic
charact
eristics

Gender -.014 -.276 .783 -.054 -1.114 .266 -.052 -1.069 .286

Age -.156 -2.734** .007 -.089 -1.654 .099 -.089 -1.666 .097

Academic
Backgrou
nd

-.031 -.556 .578 -.032 -.614 .540 -.042 -.817 .415

Average
Monthly
Income

.162 2.818** .005 .155 2.901** .004 .146 2.747** .006

Start-up
Classify

.136 2.493* .013 .091 1.787 .075 .089 1.740 .083

Start-up
Type

-.065 -1.185 .237 -.053 -1.050 .295 -.051 -1.011 .313

Experienc
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132 2.498* .013 .094 1.899 .059 .104 2.102* .036

Start-up
Preparations

.374 6.905*** .000 .276 5.283**
* .000 .286 5.491**

* .000

Social Support .352 6.832**
* .000 .341 6.619**

* .000

Start-up
Preparations*
Social Support

.109 2.258* .025

F 11.169*** 16.683*** 15.738***

R2 .236 .343 .354

∆R2 .107 .011

*p<.05, **p<.01, ***p<.001, a)VIF: 1.031-1.255,
b)VIF: 1.046-1.271, c)VIF: 1.047-1.271

Table 6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Start-up

Preparation and Start-up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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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성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지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창업

준비를 많이 하고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낮

을 뿐 아니라 주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의

지지가 높을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창업실패 부담감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 회귀모형은 F=15.300,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9.2%로

서 2단계보다 1.0%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월 평균 소득 (β=.119, t=2.281,

p<.05), 부모형제 창업유무(β=.101, t=2.108,

p<.05)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준비 (β=.297, t=5.824, p<.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창업실패 부담감

(β=-.201, t=-4.185, p<.001)은 창업성과에 부

(-)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지지 (β=.325,

t=6.473, p<.0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할 중에서는 창업준비

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 (β=.100, t=2.131,

p<.05)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어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실패 부담감과 사회적지지의 상호

작용항 (β=.009, t=.191, p>.05)은 창업성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

업성과 간에는 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5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창업준비, 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사회적지지의 조

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첫째,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금준비와 창업팀준

비를 제외하고 아이템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1은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1-1은 채택, 1-2, 1-3은 기각되었다. 둘째,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부담감을 제외하고 실패의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2는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2-1은 기각,

2-2는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

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실패 부담감을 제외하고 창업

준비와 창업성과 간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3은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3-1은 채택, 3-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자의 창업준비, 창업

Phase
Independent
variable

Phase 1a) Phase 2b) Phase 3c)

β t P β t P β t P

Demo
graphi
c
Charac
teristic
s

Gender .005 .090 .928 -.036 -.747 .455 -.033 -.700 .484

Age -.110 -1.950 .052 -.051 -.960 .338 -.052 -.986 .325

Academic
Backgroun

d
-.036 -.676 .500 -.036 -.728 .467 -.045 -.903 .367

Average
Monthly
Income

.130 2.314* .021 .127 2.422* .016 .119 2.281* .023

Start-up
Classify .122 2.293* .023 .081 1.618 .107 .079 1.585 .114

Start-up
Type -.070 -1.335 .183 -.059 -1.198 .232 -.057 -1.169 .243

Experienc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128 2.506* .013 .092 1.925 .055 .101 2.108* .036

Start-up
Preparations .382 7.281**

* .000 .288 5.666**
* .000 .297 5.824**

* .000

Burden of 
Start-up Failure -.230 -4.485

*

** .000 -.205 -4.278
*

** .000 -.201 -4.185
*

** .000

Social Support .336 6.679**
* .000 .325 6.473**

* .000

Start-up
Preparations

*
Social Support

.100 2.131* .034

Burden of 
Start-up Failure

*
Social Support

.009 .191 .849

F 12.820*** 17.746*** 15.300***

R2 .286 .382 .392

∆R2 .096 .010

Table 7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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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자들의 연구가

미흡했던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창업성과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이와 관련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

계에서 아이템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창업자는 창업

전이나 창업이후에도 본질적인 창업아이템에 대

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과 판로개척을 통해 시장검증을 통한 수익모델

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Kim and Kwan (2018)이 제시한 창업

실패감과 비재무적성과의 영향관계와 일치한다. 또

한 사업아이템을 활성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유사한 경

험과 지식이 풍부한 멘토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전

수받아야 한다 (Park and Kim, 2019). 둘째, 창업실

패의 부담감 중에서 실패의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Shapero and Sokol (1982)이 언급하였듯 성공이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

며 위험감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

력이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창업자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빠르게 회

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창업 행동을

해야 한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과 불안을 회피하기

보다는 불안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Park(2012)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게 실

패경험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본 연

구에서도 창업가의 실패의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한다.

셋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실

패 부담감을 제외하고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

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3은 일부 채택되었다. 즉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

업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 등 주변에서 관심과 지지보다는

창업자 자신 스스로가 창업실패 부담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창업성과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템준비를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선

행 연구들은 창업실패감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본 논문은 창업준비와 창업

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

로 실증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상반된 개

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창업준비와 창업

실패 부담감 모두 일부 하위가설이 종속변수인 창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

증하여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환경적 요

Hypothesis Adoption
Status

Hypothesis
1

Start-up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partly adopt

1-1 Item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adopt

1-2 Fund Preparation → Start-up
Achievements reject

1-3 Start-up team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reject

Hypothesis
2

Burden of Start-up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partly adopt

2-1 Economic Burden → Start-up
Achievements reject

2-2 Anxiety of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adopt

Hypothesis
3

Start-up Preparations, Burden of 
Start-up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partly adopt

3-1
Start-up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dopt

3-2
Burden of Start-up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ject

Table 8 Hypothesis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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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패에 대한 부담

감이 창업자 자신의 준비와 행동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가족과 친구 등의 주변 사회적

지지자로부터 상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자 자신

스스로 실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스

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쇄신과 내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준비

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창업자의 특성이나 임하는 태도에 따

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는 창업자에게 창업실패의

불안감을 증가시키지만 창업자들은 본질적인 두

려움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창업자는 반드시 스스로

문제해결방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 유독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창업실패부담감이 큰 이유는 남들의 시선과 체

면을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Ki, 2020).

이렇듯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생겨난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인식은 창업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결국 폐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 때 위험감수 능력과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은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자 스스로 내성을 키우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

야 한다. 또한 적당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요

인이 아닌 창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부

정적인 인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극

복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창업자 스스로 창업아이템준비와 시장검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창업자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행해야 한

다. 둘째,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겪고 있는

창업자와 직접적인 소통공간을 만들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

이 필요하다. 현재 창업자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자금과 정책적 지원제도가 많지만 창업실패부담

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하 제도나 창업자를 위한

심리적 치유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상담할 소

통창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 창업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상담

하거나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

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의 긍정

적 영향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최근 연

구들은 창업실패감이 오히려 성공한 경험만큼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창업성

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사업실패 경험이 기업가들에게 창업

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장기적으

로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

(Politis and Gabrielesson, 2009)하였지만, 본 연

구는 부정적 영향 관계만 다루었다. 따라서 향

후 많은 연구자들의 창업자들의 창업실패부담감

과 창업성과와 영향관계에 관련한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한다.

둘째, 기창업자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창업자 전반의 확대로 일

반화시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수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성과 종속변수를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만 하였는데 향후 재무적 성과지표를 통

해 재무적 창업성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후속 연

구를 해야 한다. 즉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의 부

담감이 창업성과의 영향을 미칠 때 창업성과 중

매출에 대한 고려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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